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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의 배관은 대부분 탄소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질현상 과 유동조

건 에 의해 부식과 침식으로 인한 관내의 슬러지가 축적되고 있다. 축적된 슬러지는 배관의 

부식을 유발, 발전 효율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. 원자력발전소 2차 계통의 재질 및 건전성을 

유지하기 위해서는 증기발생기로 유입되는 불순물의 발생을 최소화하고, 불순물의 축적을 

억제하여야 한다. 따라서 원전 2차 계통 배관의 건전성증진을 위한 수화학 적용기술을 개발

하여 원자력발전소 2차계통의 부식물의 발생 및 축적을 억제해야 한다.   

 본 연구에서는 퇴적된 슬러지를 제거하기 위해 각 세정용액에 기체질소 주입 시 연속적 기

포발생과 간헐적 기포발생을 일으키고, 세정용액으로는 초순수, 계통수, 세정액을 주입하여 

연구하였다.   

 본 연구결과 연속적 기포발생보다 간헐적으로 기포발생을 일으켰을 때, 마그네타이트 탈착

율, 철농도, 입자수가 높고, 세정용액조건에서는 세정액 ＞ 초순수 ＞ 계통수 순으로 마그네

탈착율, 철농도, 입자수가 높게 나타났다. 따라서 기체질소를 주입 시 간헐적 기포발생을 일

으키고, 용액은 세정액을 사용했을 때 가장 마그네타이트 탈착율이 높게 나타났다.  


